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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김 미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고, 그

에 따른 연구문제와 가설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변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은

차이를 나타내는가?

가설 1. 일반변인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 수용, 진로결정 수준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은 서로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자기수용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대학생의 자기수용 수준은 진로결정 수준에 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자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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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가설 3-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대학생

의 자기 수용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S, K, H, M), 부산(B, S),

대전(D, B), 광주(J, D), 제주(J, K) 지역에 소재하는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435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총 411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PASW Statistics 18.0 통계프로그램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변인인 성별과 전공계열, 대학형태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

용,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학생의 수

준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모두에서 높았으며, 전공계열의

경우엔 이과 학생을 향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았으나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은 문과학생들의 수준이 더 높았다. 대학 형태에 따른 차이는 2년제 학생들의

수준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모두에서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고자 할 때 학생들의 일반적인 변인도 함께 고

려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짐작케 한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은 서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자기수용 수준과 진로결정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수용 수준은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쳤

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을 낮추며,

자기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대학생의 자기

수용은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결정 수

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기수용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고자 할 때 자기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확인케 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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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지도나 상담 장면에서 학생들의 진로결

정 수준을 높일 수 있으려면 자기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나타나는 내담자의

자기수용 패턴을 파악하여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

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 안에는 성별과 전

공계열의 일반요인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매개효과

※ 본 논문은 2019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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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자신

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해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동시에 직업세계

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발달시기보다 진로를 결정하는 일

은 더욱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고 볼 수 있다(박은선, 2008). 이 시기의 성공적

인 발달과업 수행은 성인기 삶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서 개인의 대

학생활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선택과 미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박진경, 2017). 실제로 대학생들은 가장 큰 고민으로 진로와 직업선택을 꼽았

다(김민정, 김봉환, 2007).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진로 미결정상태는 대학생들에

게 스트레스와 긴장감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시키고(박선희, 박현주,

2009), 진로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우울감은 자살을 초래했다는

보고들을 종종 볼 수 있다(강종효, 2012).

하지만 우리나라 4년제 대학생의 60.0%와 전문대학생의 59.7%는 여전히 ‘졸업

후의 진로’로 고민을 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생의 22%와 전문대학생의 15.1%의

학생들은 졸업 후의 진로계획에 대한 물음에 ‘아직 잘 모르겠다.’로 응답하였다

(교육부, 2017). 이러한 사실은 대학생 시기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자신의 진로

를 구체화하는 시기이고, 학생들이 진로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Niles & Harris-Bowlsbey, 2009)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현

상임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하겠다. 특히 우리 문화권 안에

서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

해 보인다.

대학생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독립 개체로 인정하고 이들이 독립성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격려만을 제공해야 한다(Aquiline, 2006). 그러나 유교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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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의 독립 대신 부모-자녀 간의 동일체적 관

계를 강조하면서 자녀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을 나타낸다(최

세현, 2019). 이와 관련하여 Richard(2013)는 자녀가 온전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부모가 통제를 줄여가면서 한 발짝 뒤에서 자녀의 성장을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부모의 자녀를 향한 심리적 통제가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

다. 개인이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미래의 삶의 태도나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달성하며, 앞으로의

교육적·직업적 진로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위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다(Richard, 2016)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은 실제로 진로확신이 부족해 졸업을 연기하거나 휴

학, 흥미와 적성을 무시한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취업 전 지연행동을 보인다

(고미나, 2012; 김세록, 2019). 대학생들의 이러한 취업전 지연행동은 사회·국가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방해하는데, 진로결정의

수준은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먼저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분화(하상희, 2012), 자기효능

감(구본용, 유제민, 2010), 자아존중감(김나래, 이기학, 2012; 김희수, 2005), 자아

탄력성(임주영, 윤경자, 2013) 등이 확인되었다. 가족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이현숙, 조한익, 2004), 부모의 긍정적 관여(구본용, 유제민, 2010), 부모의

지지(신종임, 2010), 부모-자녀의 유대관계(김정수, 정지연,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김세록, 2019, 김수연, 2019, 정소영, 2019) 등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진로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선행연구들(김세록, 2019, 김수연, 2019, 정소영, 2019)은 보고하고 있다. 부모

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받은 자녀들은 유기불안, 내재화된 비판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을 비난하는 패턴을 갖게 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통해 자녀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부모에

게 의존성을 나타내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한다(Blatt, 2014). 이러한 연

구결과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정적으로 경험한 자녀일수록 부정적인 자기

수용을 취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게 한다. 실제로 권오연(2018)은 부모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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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통제는 자기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이라는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자기수용 요인이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기수용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탐

색하는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자기 수용이란 개인적 및 사회적

경험들을 지각하는 능력(Rogers, 1942)으로 성숙하게 자기실현을 해가도록 돕는

요인(Ryff, 1989)이므로 진로결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추측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속하는 부모의 심

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후 자기수용은 대학생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

과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

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확장시킬 것이며,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들의 진로지도나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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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

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단계

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은 일반변인에 따라 일부 변인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지를 검증하고자

설정된 것이다.

연구문제 1. 일반변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은 차이를 나타내는가?

가설 1. 일반변인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 수용, 진로결정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자기수용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2.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3. 대학생의 자기수용 수준은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연구문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자

기 수용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가설 3-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대

학생의 자기 수용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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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변인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 자

기수용에 대하여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Barber(1996)의 견해에 따라 부모가 자녀

의 사고와 감정, 자기표현, 부모에 대한 애착 등 자녀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영

역을 통제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심리적 자율성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압

박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

기표현제한, 감정불인정, 비난, 죄책감유발, 애청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 등의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척도로 수치화되어 측정될 것이다.  

그림 Ⅰ-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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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결정 수준

본 연구에서의 진로결정 수준이란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김봉환, 1997)으로 정의한다. 이는 진로

결정 정도와 진로결정의 특성, 그리고 미결정의 원인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

으로 개인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통해 진로결정에 이르고자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진로결정의 수준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정도를 측정하

는 것으로 수량화 되어 나타날 것이다.

3) 자기수용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Self-acceptance)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정도는 척도를 통해 수치화될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지, 유능하고 바르게 행동하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Ellis와 HarPer(1997)의 무조건적인

자기수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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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

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개념

부모의 심리적 통제란 자녀를 심리·정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자녀에게 실망

을 표현하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등의 관계방식을 통하여 자녀를 고립시키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양육방식을 말한다(Becker, 1964; Schaefer, 1965). 이는 부

정적이지만 부모가 자녀와의 유대관계나 애정을 기반으로 자녀가 부모의 관점이

나 생각을 받아들이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는 양육태도이다. 부모는 자

녀의 사고, 감정, 자기표현, 부모에 대한 애착 등 자녀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영

역을 통제함으로써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자율성을

압박하고 통제할 수 있다(Barber,1996). 즉,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또는 심리적 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비 반응적이고 상황에 따라 자녀

에게 조건적인 관심을 주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밀착하여 자녀의 비 자

율성 및 의존성을 조장하게 된다(Barber,1996).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를 지

지하기보다는 자녀의 독립성에 대한 욕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함으로 인해 간섭

적인 행동과 과보호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Hauser et al., 1984)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심리 사회적 경계를 침해하고 자녀가 독립

된 개체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고되고 있다(Barber &

Harmon, 2002). 이와 관련하여 Barber(1996)는 행동적 통제를 부모가 자녀의 행

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한 반면, 심리적 통제를 부모가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이용하여 자녀를 조종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비난하며,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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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욕을 드러냄으로써 자녀의 심리·정서적 발달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Barber와 Harmon(2002)은 심리적 통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녀의 죄책감이나 불안 유발, 애정 철회와 같은 전략을 활용

하여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 행동을 조정하려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부모-자

녀간의 관계 또는 자녀를 조종하기 위해 양육전략을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 둘째,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제한함으로써 자녀가 자아를 발견하는 것과 스

스로에 대한 표현을 방해하는 유형이다. 셋째, 자녀를 향한 과도한 성취요구나

기대, 거부, 무시, 불일정한 정서적 표현 등을 통해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려

는 유형이다.

한편, Soenens, Vansteenkiste, Duriez와 Goossens(2006)는 심리적 통제를 성취

지향 심리적 통제와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었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란 부모의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녀에게 과한

성취를 요구하고 자녀가 그에 미치지 못했을 때 행하는 심리적 통제이다. 이를

경험한 자녀 또한 완벽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며, 자기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

이 있다(Soenens & Vansteenkiste, 2007).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란 자녀가 부모

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자 할 때 부모가 이에 불안을 느낌으로 인

해 행하게 되는 심리적 통제행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자녀로부터의 분리불안을

갖는 부모를 경험한 자녀는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강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Blatt, 2004), 의존적 성향을 취하게 된다(Wood, 200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개념은 유사하면서도 조금

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입장을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Barber(1996)의 견해에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란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관계를 이용하여 부모가 자녀를 조종하거나 부모의 자녀를

향한 비난들이나 부정적인 표현들, 과한 소유욕 등을 통해서 자녀의 심리·정서적

발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 등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된다. 자기표현 제한은 부모가 자녀의 생각이나 행동 등의 표현을 제한하

는 것이며, 감정 불인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입하려는

것이다. 비난은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나 결점을 강조하여 나쁘게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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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죄책감 유발은 자녀의 행동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녀로 하여

금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애정철회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자녀에게 했던 애정표현을 멈추는 것이며, 불안정한 감정기

복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일관되지 못한 방법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과보호하는 부모, 자녀의 성취를 강조하거나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부모들일수록 자녀에게 강한 심리적 통제를 하고자 한다

(Barber & Harmon, 2002; Blatt, 2004).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자

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선행연구들은 보

고하고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는 대학생들

은 자신의 진로결정을 통해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해야 하는데 부모의 심리

적 통제는 대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방해할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

의 심리적 자율성을 박탈하는 행동으로서 자녀의 안정적인 자아정체성 정립을

향한 탐색과정을 방해하여 건강한 자기인식과 자신의 과업발달에 대한 지각의

어려움을 겪게 하기(Barber & Harmon, 2002) 때문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

제를 경험하며(Luebbe, Bump, Fussner, & Rulon, 2014; Nanda, Kotchick, &

Grover, 2012),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러

한 영향은 자녀에게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 & Goossens, 2005).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Hunter, Barber, & Stolz, 2015), 또래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높였다(Lau,

Marsee, Lapré, & Halmos,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국내 연구들 또한 다양

한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하

는 자녀들일수록 불안이나 우울, 죄책감, 자기비난, 수치심 등과 같은 심리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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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의 경향을 나타냈고(권오연, 2018; 신희수, 안명희, 2013; 안희정, 2012), 과잉

행동과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등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나타냈다(김경연,

윤언정, 2010). 임소연(2013)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학업측면의 부적응

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김세록(2019)과 김수연(2019)은 대학생의 진로결

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 대부분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생인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

의 연구만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자기수용과

의 관계에서 상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진로결정(Career Decision Level) 수준

각 개인이 전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체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경험을 진

로라고 한다(김계현, 2006). 인간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최은영, 2010).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한 후에 명확하게 진로를 결정짓는 전 단계의 수준으로 진

로결정에 관한 확신의 정도를 이른다(김봉환, 1997; 김상진, 김종걸, 2007). 진로

를 선택했다는 것은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이나 졸업 후의 직업분야에 대한 구체

적인 선택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봉환, 1997). 따라서 진로결정 수준

(Career Decision Level)이란 개인의 전공이나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 과정

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해 확고한 정도를 뜻한다(이성식,

2007; 이성애, 2006). 진로결정 수준은 학생들의 진학과 직업선택 등과 관련된 개

념인 것이다. 진로결정 수준은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

상의 어느 한 지점(이형국, 2007)을 말하는 것으로 진로결정 수준의 높낮이는 미

래 직업에 관한 준비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강영숙, 이은정, 2006).

진로결정수준은 오랜 연구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의된 개념으로 확신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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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결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연구

가 시작되었다(Wanberg & Muchinsky, 1992). 진로결정수준의 개념을 더욱 분명

히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인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진로미결정이란 진로나 직업에 대한 인식과 정보

의 부족,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신과 환경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함, 선택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진로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상태

를 의미한다. 반면 진로결정이란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진로를 합리

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한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잘 파악

하고 노동시장과 직업 정보를 다양하게 획득한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특정 진로의 경로에 진입한 상태를 진로결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최화영,

2015). 진로결정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서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

쳐 이루어진 진로발달의 결과물이다(강선영, 1996). 진로미결정 상태는 대학생들

의 긴장, 스트레스, 불안 등을 유발시킨다(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진로와 직업선택(김민정, 김봉환, 2007)이라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관련된 탐색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결정 수준이란 선행연구들의 개념을 참고하여 진로미결정

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김봉환,

1997)으로 본다. 이는 진로결정 정도와 진로결정의 특성, 그리고 미결정의 원인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개인이 진로결정과정에

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통해 진로결정에 이르고자 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

을 것이다.

3. 자기수용

자기수용(Self-acceptance)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

고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Macinnes, 2006). 자신의 장점은 물론 단점도 있는 그

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신체적 조건과 심리적 현상들인 긍정적·부정적 생각과 느

낌, 감정, 행동 등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것을 포함한다. 자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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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자기수용 정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김영애, 2000). 따라서 자기수용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게 된

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이형득(1998)은 자기수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자기 수용적인 사람은 자신의 심리적 현상이나 신체적 조건을 그대로 경험

하고 받아들인다. 둘째, 자기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 등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

하고 책임진다. 셋째, 자신의 처지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직면한다.

Rogers(1959)는 자기수용을 기본적인 감각 자료의 왜곡 없이, 자기 자신의 동기·

감정·사회적 및 개인적인 경험들을 지각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Ellis와

Harper(1997)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지, 유능하고 바르게 행동하

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자기수용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기수용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탕

으로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자신을 당당하게 들어

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차명숙, 2005). 또한 자기수용은 정확하게 자신을 바라

볼 수 있게 하고, 이상적인 자신과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도 좀 더

창의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이끈다(Medinnus, 1965). 이는 자기 수용이

일반적인 심리적 건강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자기 수용은 새로운 자신

감을 가져다주기도 하며(Rogers, 1942), 자기를 바로 알고 이상적인 자기와 실제

적인 자기 간의 불일치를 줄이고 적절한 목표를 세우게 한다(Chandler, 1976).

그러므로 자기수용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과잉 반응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특성이며(Alport, 1961), 자기실현을 일구어가는 성숙의 특성이고, 정

신건강의 핵심특성이 된다(Ryff, 1989). 여러 연구에서 자기수용은 우울, 불안 등

의 부정 정서와는 부적 관계, 주관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안녕감과는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사라형선, 2005; 김지윤, 이동귀, 2012; Chamberlain &

Haaga, 2001).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자기수용을 자기 자신의

내적인 모든 경험과 상태, 그리고 자신의 외적인 모습과 태도 및 행동 모두를 자

신의 것으로 무조건 수용하여 검증된 능력을 통한 자기실현을 추구해가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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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자기수용의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기수용의 정도는

진로결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자기수용 및 진로결정 수준 간의 관계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 왔다. 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및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변인

들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탐색한 연구들과 각 변인의 개념을 통해 추론해 보

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낮았다(김세록,

2019; 김수연, 2019; 정소영, 2019).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하는 청소년일수

록 자기수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오연, 2018). 마지막으로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련성을 직접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자아존중

감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고미나, 박재황, 2008;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와 자기수용의 개념을 통해 그 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선행 연구

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음을 보고하였으므로

자기수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포괄적인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수용한다는 자기수용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서술을 바탕으로 할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수용 수준을 낮추고,

진로결정 수준을 낮출 것임을 알 수 있고, 자기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도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수용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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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수용 및 진로결정 수준 간의 통합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자기수용 및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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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S, K, H, M), 부산(B, S), 대전(D, B), 광주(J, D), 제주(J, K)

지역의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지역의 2개의 4년

제 대학교와 2년제 대학, 그 외의 4지역에서의 1개의 4년제 대학교와 2년제 대학

에서 설문조사가 각각 이루어졌다. 설문지역은 확률적 표집 방식인 층화무작위 표

본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여 선정되었고, 각 대학은 무작위

로 선정되었다. 설문은 각 지역의 지인을 통하여 실시되었는데 조사자에게 본 연

구의 목적 및 조사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

다. 제주지역의 경우엔 본 연구자가 해당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11주 동안이었다. 총

4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35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

를 제외하고 411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지역적 분포 사항은

서울지역 167명(40.6%), 부산 60명(14.6%), 대전 54명(13.1%), 광주 62명(15.1%),

제주 68명(16.5%) 등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본 연구는 대학생이 부모에게 심리적 영역을 통제 받는다고 느끼는 정도를 알

아보기 위해 Barber(1996)가 개발한 부모의 심리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SC-YSR)를 현지원(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정불인정, 자기표현 제한, 죄책감 유발, 비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

정기복이라는 하위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부와 모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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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각각 16개씩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

와 모가 자신의 표현을 억압하고,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 등 자녀에게

과도하게 개입하고 통제하여 심리적 자율성을 억압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위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한 결과 본 연

구에서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956으로 나타났다. 각

각의 하위 영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Cronbach's α 값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신뢰도(Cronbach's α)

척도 하위요인 신뢰도(Cronbach's α)

부의 심리적통제

신뢰도=.946

감정기복 .896
애정철회 .825
죄책감유발 .638
비난 .850

감정불인정 .757
자기표현제한 .833

모의 심리적통제

신뢰도=.939

감정기복 .787
애정철회 .826
죄책감유발 .661
비난 .755

감정불인정 .818
자기표현제한 .846

나. 진로결정 수준

본 연구에서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 Carney, Winer, Yanico

와 Koschir (1976)가 개발한 진로미결정검사를 고향자(1993)가 한국문화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18문항으로 진로결정에 관한 2문

항과 진로 미결정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반응 양식은 Likert식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척도이며, 점수 범위는 18-90점으로 점

수가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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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진로 미결정 문항인 3번부터 18번까지를 역코딩하여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였다. 진로의사결정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955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인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의 Cronbach's α 값

은 각각 .952와 .874였다.

다. 자기수용

본 연구에서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Chamberlain과 Haaga

(2001)가 개발하고 이를 김사라형선(2005)이 타당화하고, 서은경(2011)이 수정한

무조건적 자기수용 질문지(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를 사용

하였다.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Likert식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 문항 4, 5, 6, 8, 9는 역채점을 하였고, 합산한 총점 범위

는 12점에서 8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수용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878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ASW Statistics18.0 통계프로그램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ɑ 계수를 사용하여 문

항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하위 변인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

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특성(성별, 학년, 전공, 대학형태, 거주형태)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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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 검증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분매개모형과 함께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X2 검

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치들이 다

변량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모형의 검증을 위해 모

형의 적합도와 변인(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속변인)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일곱째, 구조방정식에서 나온 경로계수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Sobel-test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수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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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변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사항에 대한 문항을 빈도분석

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사항은 표 Ⅳ-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190명(46.2%), 여자가 221명(53.8%)으로 나타났다 응

답자의 학년은 1학년 148명(36.1%), 2학년 117명(28.5%), 3학년 75명(18.3%), 4학

년 70명(17.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226명(55.0%), 이과

계열 185명(45.0%)로 나타났으며, 대학형태는 2년제 198명(48.2%), 4년제 213명

(51.8%)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따로 거주 176명(42.8%), 218명(53.0%),

기타 17명(4.1%)으로 나타났다.

표 Ⅳ-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N=411)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90 46.2

여자 221 53.8

학년

1학년 148 18.3

2학년 117 36.1

3학년 75 28.5

4학년 70 17.1

전공
인문계열 226 55.0

이과계열 185 45.0

대학형태
2년제 198 48.2

4년제 213 51.8

거주형태

부모와 따로 거주 176 42.8

부모와 함께 거주 218 53.0

기타 1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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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변인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전공계열, 대학형태, 거주형태 등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내

용과 같다.

가. 일반변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차이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기술적 통계

부모의 심리적통제의 기술통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관

련 특성의 하위 변인을 살펴보면 부의 심리적통제의 평균은 2.08이었고 표준편차

는 0.71이었다. 모의 심리적통제의 평균은 1.98이었고 표준편차는 0.65였다.

표 Ⅳ-2 부모의 심리적통제 관련 특성

변수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의 심리적통제 411 .00 3.69 2.08 .71

모의 심리적통제 411 .00 4.00 1.98 .65

 
 2) 일반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차이

  응답자의 일반적 변인들 중 부모의 심리적통제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은 성별, 전공, 대학 형태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통제의 차이는 여자의 평균이 3.03으로 남자

의 평균 2.10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의 부모는 자녀

의 성별 중 남자보다 여자일수록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통

념적인 통제방식이 재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공에 따른 부모의 심리

적 통제의 차이는 이과계열의 평균이 2.15로 인문계열의 평균 1.93보다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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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 이과계열을 전공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인

문계열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 형태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통제

의 차이는 2년제의 평균이 2.22로 4년제의 평균 2.08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2년제 대학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4년제 대학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다는 것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에의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Ⅳ-3 일반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통제의 차이
(N=411)

구분 사례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자 190 2.10 .57

2.342* -
여자 221 3.03 .85

전공
인문계열 226 1.93 .63

-3.694*** -
이과계열 185 2.15 .55

대학형태
2년제 198 2.22 .66

12.844*** -
4년제 213 2.08 .61

*p<0.05, *** p<0.001

나.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변인에 따른 자기수용의 차이

 1) 자기수용의 기술통계  

자기수용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자기수용의 하위 변인을 살펴보

면 높은 자기수용의 평균은 4.29였고 표준편차는 1.34이었다. 낮은 자기수용의 평

균은 3.42였고 표준편차는 0.99이었다.

표 Ⅳ-4  자기수용 관련 특성

변수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높은 자기수용 411 1.57 7.00 4.29 1.34

낮은 자기수용 411 1.20 6.00 3.4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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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변인에 따른 자기수용의 차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자기수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전

공, 대학형태, 거주형태였다.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첫째, 성별에서는 여자의 평균이 4.03으로 남자의 평균 3.81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 여자 대학생의 자기에 대한 수용도가 남학생보다 높았다. 둘째, 전공에서는

인문계열의 평균이 4.30으로 이과계열의 평균 3.48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인문계열 학생의 자기수용도 수준이 자연계열 학생보다 높았다. 셋째, 대학형태

에서는 2년제의 평균이 4.01로 4년제의 평균 3.8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대학형태 중 2년제 학생의 자기 수용도 4년제 학생의 자기수용도보다 높

다. 넷째, 거주형태에서는 기타의 평균이 4.44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

는 경우의 평균 4.04,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의 평균은 3.75로 나타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기수용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Ⅳ-5 일반적 변인에 따른 자기수용의 차이 (N=411)       

구분 사례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자 190 3.81 1.14

-2.163* -
여자 221 4.03 1.00

학년

1학년 148 3.94 1.11

1.458 -
2학년 75 3.82 1.06

3학년 117 3.85 1.04

4학년 70 4.15 1.07

전공
인문계열 226 4.30 .94

8.239*** -
이과계열 185 3.48 1.07

대학형태
2년제 198 4.01 .75

8.908*** -
4년제 213 3.82 1.15

거주형태

부모와

따로거주
176 3.75 1.11

5.572**

부모와따로거

주-부모와함

께거주*

부모와따로거

주-기타*

부모와

함께거주
218 4.0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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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 p<0.01, *** p<0.001                                   

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변인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

 1) 기술적 통계

  진로결정 수준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진로결정 수준의 하위 변인

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의 평균은 2.80이였고 표준편차는 1.14이었다. 진로미결정의

평균은 2.95였고 표준편차는 0.93였다.

표 Ⅳ-6 진로결정수준 관련 특성

변수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진로결정 411 1.00 5.00 2.80 1.14

진로미결정 411 1.00 5.00 2.95 .93

   2) 일반적 변인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진로결정수준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성별, 학년, 전공, 대학형태, 거주형태로 나타났다. 그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표 Ⅳ-7과 같다.

첫째, 성별에서는 여자의 평균이 3.03으로 남자의 평균 2.83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년에서는 1학년의 평균이 3.08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은 2.94, 2학년의 평균은

2.92, 3학년의 평균은 2.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진입기인 1학년의 높았

던 진로결정 수준이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낮아졌다가 졸업이 다가오는 4

학년이 되면 다시 높아지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

학생들이 선택한 자신의 전공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구분 사례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Scheffe)

기타 17 4.4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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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공계열에서는 인문계열 학생의 평균이 3.28로 이과계열 학생의 평균 2.5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문계열이 이과계열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대학형태에서는 2년제 학생들의 평균이 2.97로 4년제 학생의 평균

2.82 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거주형태에서는 기타의 평균

이 3.42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경우(평균 3.00), 부모와 따로 거주한

경우(평균 2.81)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가 기타에서 가장 높은 진로결정수

준을 나타낸 것이다.

표 Ⅳ-7 일반적 변인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N=411)

   *p<0.05, *** p<0.001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

구분 사례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자 190 2.83 .98

-2.137* -
여자 221 3.03 .85

학년

1학년 148 3.08 .93

3.055*
1학년-3학

년*

2학년 75 2.92 .89

3학년 117 2.74 .92

4학년 70 2.94 .87

전공
인문계열 226 3.28 .73

9.152*** -
이과계열 185 2.52 .95

대학형태

2년제 198 2.97 .55

14.024***

2년제-기타

*

4년제-기타

***
4년제 213 2.82 .96

거주형태

부모와

따로 거주
176 2.81 .97

4.571*

부모와

따로거주-

기타*

부모와

함께 거주
218 3.00 .88

기타 17 3.4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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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적 변인은 성별, 전공계열, 대학

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학년은 진로결정 수준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는 세 개의 모든 변인에서 여학생의 수준이 높았고, 대학형태에서는

2년제 대학의 학생 또한 세 개의 모든 변인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공계열

의 경우엔 이과계열 학생 부모의 심리적 통제수준이 더 높았고, 자기수용과 진로

결정 수준은 인문계 학생이 더 높았다. 이는 연구문제 1에 대한 검증결과이다.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세

개의 주요변수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연구문제 2를 해결

하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자기수용의 상관관계는

r=-.578(p<0.001)로 부적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수용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

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결정 수준의 상관관계는 r=-.5.01(p<0.001)로 부적상관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진로결정 수준

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진로결정수준과 자기수용의 상관관계는

r=.738(p.<0.001)로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수용이 높을수

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Ⅳ-8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지로결정 수준 간의 상관관계
(N=411)

구분 부모의 심리적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수준

부모의 심리적통제 1

자기수용 -.578*** 1

진로결정수준 -.501*** .738*** 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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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

기수용의 매개효과

 가.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는데 이는 측정 변인들(부

의 심리적통제, 모의 심리적통제, 높은 자기수용, 낮은 자기수용, 진로결정, 진로

미결정)이 잠재 변인(부모의 심리적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수준)을 적절하게 반

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측정모형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평가는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을 받아들일지 않을지 결

정하게 된다.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는 x²=3.664, TLI=.949, CFI=.985,

RMSEA=.075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또한 모든 변인의 요인적재량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척도 하위요인 B β S.E C.R p

부모의

심리적통제

부의 심리적통제 1.000 .705

모의 심리적통제 1.030 .804 .092 11.220 .000

자기수용
높은 자기수용 1.000 .840

낮은 자기수용 .629 .712 .041 15.175 .000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1.000 .713

진로미결정 1.094 .959 .072 15.253 .000

표 Ⅳ-9 자기수용을 매개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측정모형의 요인 값
(N=411)

나. 완전매개와부분매개모형비교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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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하여 부분매개모형과 함께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X2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표 IV-10과 표 IV-11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

개모형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178, df=1, p<.05). X2 차이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을 채택하

여 완전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Model X2 df RMSEA TLI CFI

부분매개모형 3.664 6 .075 .949 .985

완전매개모형 3.486 7 .072 .953 .984

표 Ⅳ-10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비교

△X2 △df 결정

부분매개모형

완전매개모형
.178 1 완전매개모형채택

표 Ⅳ-11모형비교를 위한 X2 차이검증 결과

다. 부모의심리적통제가자기수용을매개로진로결정수준에미치는모형의경로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자기수용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AMOS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이

론적 모형의 경로와 계수는 그림 Ⅳ-1과 표 Ⅳ-12와 같다. 분석 결과 부모의 심

리적통제가 자기수용(β=-.746, P<.001)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고 자기수용이

진로결정수준(β=.855, P<.001)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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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부모의 심리적통제가자기수용을매개로진로결정수준에미치는모형의 경로계수

변수간 경로 B β S.E C.R p

부모심리적통제 → 자기수용 -1.639 -.746 .154 -10.614 ***

자기수용 → 진로결정수준 .610 .855 .051 12.074 ***

부모심리적통제 → 모통제 1.000 .804

부모심리적통제→부통제 .969 .704 .087 11.164 ***

자기수용 → 높은자기수용 1.000 .855

자기수용 → 낮은 자기수용 .620 .714 .041 15.176 ***

진로결정수준 → 진로결정 1.000 .714

진로결정수준 → 진로미결정 1.092 .958 .072 15.252 ***

*** p<.001

표 Ⅳ-12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자기수용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모형의 경로계수

라.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Sobel-test를 실

시하였다. 검증 결과 표 Ⅳ-13과 같이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자기수용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9 -

매개경로 a SEa b SEb z

부모의 심리적통제->

자기수용-> 진로결정수준
-1.639 .154 .610 .051 -7.951***

*** p<.001

표 Ⅳ-13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

계에서 대학생의 자기수용은 완전 매개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기수용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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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에서 자기수용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변인들에 따른 주요변인들인 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주요

변인들 간에 서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 결

과의 일반화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기 위해 각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확장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지도나

교육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인 일반 변인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진로결

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전공계열, 학교의 형태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

용,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2년제 학생

들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등이 남학생과 4년제 학생들

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또한 이과계열 학생들을 향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문과계열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은 문

과계열 학생들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

고자 할 때에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변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의 수준에 차

이가 없었다는 권오연(2018)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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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결정 수준 간에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세 개의 주요변인 간

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자기

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 수용은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

는 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들(김세록, 2019; 김수연, 2019)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수용이 진로결정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서 밝혀낸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

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낮추고 자기수용의 수준은 높여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으려

면 대학의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의 현장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낮추기

보다는 자기수용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수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자기 수용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변인인 부

모의 심리적 통제와 매개변인인 자기수용,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수준 간의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

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밝혀져 왔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자기수용 및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일 것이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기수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여 이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자

기수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던지는 제안점이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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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의 자기실현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

적인 변인으로서의 일반적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가 대학생의 일반적인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과

어떤 역학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탐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성별과 전공계열, 대학형태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진로

결정 수준에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알아본 다음 그 결과를 진로지도나 상담 프

로그램 안에 녹여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보다 더 효과적

으로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 현장이나 상담 현장에서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진로결정 수준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여

야 할 것이다. 이는 후기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학

생들의 주체적인 사고나 행동 능력을 고양시키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부모교육이

나 부모상담을 통해서 대학생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나 언행을 수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힘써야 함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수준은 자녀가 어떻

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이민혁, 2018) 자신을 향한 부모 통제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부모의 역동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한 자녀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나 한계가 예상된다. 따라서 대

학생의 부모에게도 자녀와 부모 자신의 보다 적응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

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통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

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자기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역학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심리

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이라는 요인이 완

전 매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부모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자기수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

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다양한 기초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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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본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그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

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활용된 본

연구 자료가 자기 보고식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 참여자

들의 불성실한 응답이나 편중적인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연구자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할 것이

다. 면담이나 프로그램 진행 중에 나타난 관찰 결과들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심

층적인 자료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도와 자기수용 정도만을 검증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보다 다양한 개인적·환

경적 요인들을 함께 고찰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 변인들이 상호작

용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몇 개의 특정 지역에 한정됨으로써 초래된

일반화의 한계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수 있으려면 전국 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을 통해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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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ed Effect o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College Students' Level of Career Decision

Kim Mi-Kyu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ed effect of self-acceptance between the

corrlation of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and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ly, we evaluated previous research and

developed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the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are listed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Do the level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self-acceptance, and career decision resul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general variables? Hypothesis 1. The level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self-acceptance, and career decision will differ depending on the general

variables. Research Question 2. How does the level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college students' self-acceptance and career decisions affect each

other? Hypothesis 2-1.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will not affect

college students' self-acceptance level. 2-2.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will not affect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s. 2-3. The lev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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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students' self-acceptance will have a quantitative impact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3. How does self-acceptance affect the level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s? Hypothesis 3-1.

College students' self-acceptance will have a mediated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s.

From July 14th to September 26th, we collected surveys from 435 students,

who are currently attending 12 universities in Seoul, Busan, Daejeon,

Gwangju, and Jeju, and we reviewed a total of 411 surveys for the final

analysis. W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through The PASW Statistics 18.0

Statistical Program and the AMOS 18.0 Statistical Program and evaluated the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self-acceptance, and career decisions,

according to gender, major in college, and form of college. Male students

show a higher level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while female students

have a higher level of all aspects, self-acceptance, career decision, and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Furthermore, students who study in the science

department demonstrate higher level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than

those in the liberal arts department who have higher levels of self-acceptance

and career decision. In respect to the form of college, students who are

attending 2-year college demonstrate higher level of self-acceptance, career

decision, and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variables arises froman educational system. The results

suggest that respecting students’ general variables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Second, the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college students' self-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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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s affect one another.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negatively affects the level of self-acceptance and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The level of self-acceptance has a static effect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the lower the level of self-acceptance and career

decision, and the higher the level of self-acceptance, the higher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Third, college students' self-acceptance has a complete mediated effect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s and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This result implies that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indirectly affects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s through

self-acceptance, rather than the direct effect. It also validates that providing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level of self-acceptance of college students

effectively connects to an increase i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s.

Following results, this study verifies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level

of students’ self-acceptance to increase the success of career decisions in

college career guidance or counsel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work as the

groundwork of developing counseling programs and career-guidance programs,

which enhance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by identifying the patterns of

self-acceptance of the counselee resulted from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In further research, the researcher should consider the general factors of

gender and department within the process.

Key words :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Self-acceptance, Career decision

levels, mediate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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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본 설문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자

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묻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의 답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솔직하

게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설문결과는 위에 제시한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할 것이며 , 특정 개인

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은 본 연

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김 미 경

지도교수: 최보영 교수님
e-mail: kmg3311@hanmail.net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

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44 -

★ 다음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표시 해 
주십시오.

1. 성  별 : ① 남 (    )     ② 여 (    ) 

2. 학  년 : ① 1학년 (   )  ② 2학년 (   )  ③ 3학년 (   )  ④ 4학년 (   )

3. 전공계열 : ① 인문계열  (    )     ② 이과계열  (     )

4. 소속 대학의 소재지 :  

              서울(    )   부산(    )   대전(    )  광주(    )   제주(    )  

5. 소속 대학의 형태 : ① 2년제 (    )   ② 4년제 (    )  

 

6. 거주 형태 : ① 부모와 따로 거주 (    )  ② 부모와 함께 거주 (   )

               ③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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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관한 질문 중 아버지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해 주세요.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얘기를 할 때 귀 기울여 안 들

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➀ ➁ ➂ ➃

2 나의 아버지는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말을 막는다. ➀ ➁ ➂ ➃

3 나의 아버지는 내 일에 자주 참견하신다. ➀ ➁ ➂ ➃

4
나의 아버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시곤 한다.
➀ ➁ ➂ ➃

5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

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려고 하신다.
➀ ➁ ➂ ➃

6
나의 아버지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하신

다.
➀ ➁ ➂ ➃

7
나의 아버지는 가족(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시곤 한다.
➀ ➁ ➂ ➃

8
나의 아버지는 나를 혼낼 때 지난 잘못까지 들춰내

시곤 한다.
➀ ➁ ➂ ➃

9
나의 아버지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

다.
➀ ➁ ➂ ➃

10
나의 아버지는 나를 키우면서 해 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곤 한다.
➀ ➁ ➂ ➃

11

나의 아버지는 내게 ' 아버지를 정말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걱정할 행동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

시곤 한다.

➀ ➁ ➂ ➃

12
나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 하시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➀ ➁ ➂ ➃

13
나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에게 섭섭해 하는 것들

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다.
➀ ➁ ➂ ➃

14
나의 아버지는 나와 싸우고 나면 내가 아버지의 화

를 풀어줄 때까지 나랑 말하지 않으신다.
➀ ➁ ➂ ➃

15
나의 아버지는 나랑 있을 때 감정의 변화가 심하

다.
➀ ➁ ➂ ➃

16
나의 아버지는 내게 잘해주다가도 화를 내실 때가 

많다.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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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관한 질문 중 어머니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해 주세요.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얘기를 할 때 귀 기울여 안 

들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➀ ➁ ➂ ➃

2 나의 어머니는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말을 막는다. ➀ ➁ ➂ ➃

3 나의 어머니는 내 일에 자주 참견하신다. ➀ ➁ ➂ ➃

4
나의 어머니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

을 느끼는지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시곤 한다.
➀ ➁ ➂ ➃

5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

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려고 하신다.
➀ ➁ ➂ ➃

6
나의 어머니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하신

다.
➀ ➁ ➂ ➃

7
나의 어머니는 가족(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시곤 한다.
➀ ➁ ➂ ➃

8
나의 어머니는 나를 혼낼 때 지난 잘못까지 들춰

내시곤 한다.
➀ ➁ ➂ ➃

9
나의 어머니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

다.
➀ ➁ ➂ ➃

10
나의 어머니는 나를 키우면서 해 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곤 한다.
➀ ➁ ➂ ➃

11

나의 어머니는 내게 '어머니를 정말 생각한다면 어

머니가 걱정할 행동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

곤 한다.

➀ ➁ ➂ ➃

12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 하시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➀ ➁ ➂ ➃

13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에게 섭섭해 하는 것들

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다.
➀ ➁ ➂ ➃

14
나의 어머니는 나와 싸우고 나면 내가 어머니의 

화를 풀어줄 때까지 나랑 말하지 않으신다.
➀ ➁ ➂ ➃

15
나의 어머니는 나랑 있을 때 감정의 변화가 심하

다.
➀ ➁ ➂ ➃

16
나의 어머니는 내게 잘해주다가도 화를 내실 때가 

많다.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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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진로결정수준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한 편안함

을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2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3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______이(가)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➀ ➁ ➂ ➃ ➄

4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5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

떤 직업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➀ ➁ ➂ ➃ ➄

6

나는 _____이(가) 되고 싶지만 나에게 관심을 갖

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 결정이 어렵다.

➀ ➁ ➂ ➃ ➄

7

내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또 당장 

진로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

에 혼란스럽다.

➀ ➁ ➂ ➃ ➄

8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

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➀ ➁ ➂ ➃ ➄

9

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➀ ➁ ➂ ➃ ➄

10
나는 진로선택에 확신을 갖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진로도 이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➀ ➁ ➂ ➃ ➄

11
진로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

에 빨리 결정해 버리고 싶다.
➀ ➁ ➂ ➃ ➄

12
나의 전공분야가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

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➀ ➁ ➂ ➃ ➄

13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

을 당장 할 수 없다.
➀ ➁ ➂ ➃ ➄

14
나의 흥미를 끄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지만 진

로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➀ ➁ ➂ ➃ ➄

15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➀ ➁ ➂ ➃ ➄

16
나는 진로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지 확실하지가 않다.
➀ ➁ ➂ ➃ ➄

17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➀ ➁ ➂ ➃ ➄

18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

낀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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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번호 문   항
전혀

아니

다

거의

아니

다

조금

아니

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에게 중요한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
한다 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2

나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것
을 내 행동이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3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다면 실망스럽
긴 하겠지만, 내 자신에 대한 전반적
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4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5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6

나의 자기가치감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 결과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는
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7
내가 한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나
는 가치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8
내가 어떤 것들에 능숙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덜 가치롭게 느껴진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9

나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한 사람
들은 특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
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10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
라도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11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12

내가 비난을 받거나 어떤 일에 실패한
다해도,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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